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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미국 상원에서 데니스 블레어 

국가정보국 국장은, “미국의 최우선 단기 

안보과제는 세계경제위기와 경제위기가 가

져온 지정학적 영향이다.”라고 지적하면서, 

“세계경제위기는 자유 시장경제에 대한 비

판을 증가시켰는데, 이는 미국의 장기적 

목표를 이루는 것을 어렵게 할 지도 모른

다…이미 세계 경제와 국제 금융 구조를 

이끄는 미국의 역할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고…중국은 (국제적) 지위를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였다.”라고 발언하

였다. 블레어 국장의 우려는 미국의 소프

트 파워, 다시 말해 미국이 원하는 바를 

다른 국가들도 원하게끔 만드는 미국 정책

의 매력에 대한 염려까지 포괄하는 것이다.   

동아시아연구원과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

(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CCGA)는 이번 금융위기가 동아시아에서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의 소프트 파워와 

국가 영향력에 미칠 함의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 이틀에 걸쳐 워크샵을 진행하였다. 

이번 워크샵에서 논의된 주요 질문들은 다

음과 같다.  

 

1. 금융위기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전

후 안보 체제를 위협하고 있는가? 

2. “미국모델”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손실을 입었는가? 그리고 금융위기가 거

버넌스와 국제질서에 대한 서구적 가치

에 도전하는 사상들에 힘을 실어주었는

가?  

3. 금융 위기는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의 상대적 영향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

가?  

 

워크샵에서 나온 논의를 바탕으로, 이 보

고서는 다음과 같이 11개의 분석 포인트를 

제시한다.    

 

• 지역 질서에 있어서, 2008년 세계금융

위기는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의 프리

즘을 통해 이해되고 있다.    

• 경제적으로 중국은 금융 위기 이후 더

욱 강해진 반면, 일본은 약해졌다. 

• 다자주의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증

가하고 있다. G20이나 지역 차원의 이니

셔티브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할 가능

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자주의가 지

니는 소프트파워 혹은 매력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 금융위기는 중국이 지역적으로 좀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압력

으로 작용하였다.  

• 그러나 한국과 일본 역시 계속해서 주

요 행위자로 머물 것이다. 다자주의에 대

한 관심과 요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한

국과 일본 두 국가는 범아시아 다자주의 

이니셔티브에 없어서는 안될 존재이기 

때문이다.  

• 미국과 중국식 경제 모델에 대한 이분

법적 구분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므로 미

국식 경제모델이 지닌 강점이 중국식 대

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있다는 

주장 역시 정확하지 않다.  

• 중국정부는 국내적으로 미국식 모델을 

비판하기 위해 금융위기를 이용하고 있

지는 않다.  

• 미국 소프트 파워에 가해진 손상은 군

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미국의 역량이 어

려움을 겪는다는 것이지 미국의 세계관

을 버리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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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을 이해하고자 하는 국제적인 관

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것은 중국과 같

은 것을 원한다는 것은 아니다. 다른 국

가들은 경제적 분야에서 중국에게 바라

는 것과 정치외교 분야에서 중국에게 바

라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며, 마찬

가지로 중국이 다른 국가에게 경제적으

로 원하는 바와 정치외교적으로 원하는 

바가 명확히 나누어져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 중국은 국제적인 비판을 정치적 대화

의 일상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프트 파워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 미국의 동맹국들은 계속해서 미국과 

같은 목표를 추구하고 있지만, 목표를 실

현할 수 있는 미국의 역량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있다.■  

 

 

동아시아연구원(East Asia Institute, EAI)과 시카고국제문제협회(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CCGA)는 2009년 10월 “Im-

plications of the Financial Crisis on American, Chinese, South Korea, and Japanese Soft Power in East Asia”를 주제로 공동 컨퍼런

스를 진행하였습니다.  

 


